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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발길 붙잡아라” 유통업계 ‘풀(pull) 마케팅’

TV 프로그램 꺠15일 (금)

이제 만나러 갑니다
17일 밤 11시

북한의 멈추지 않는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의 제
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2018년 새해 북한의 운명
을 전망해본다. 미사일 도발의 배경을 두고 “김정
은의 스트레스 해소용” “김정은의 존재감 과시용”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심
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북한정권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2018년의북한은?…“국제사회서 ‘왕따’ 심화될것”

날씨와 생활

2017년 연말, 유통업계 아이콘으
로 ‘풀(pull·당기다) 마케팅’이 지속
되고 있다.

고객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어떻게 하면 고
객을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가’가 주요 골자다.
쇼핑 공간이 단순히 쇼핑만 하는 곳에서 벗어나
문화·오락을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이를 통한 집객이 매출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만
큼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없다”며,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뻔한 마케팅이 아닌,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는 고객들
의 자발적인 방문 의지를 갖게 해 호응도가 높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용산 소재 아이파크몰은 풋살타운으로 승
부를 걸었다. 새롭게 증축된 옥상공간에 풋살경기
장 5개를 신축해 기존 야외 구장 2개, 실내구장
1개와 함께 총 8개의 풋살장을 갖췄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바이
에른 뮌헨’ 등 유럽 명문 구단 경기장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 각 구장의 특징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경기장 곳곳에 설치해 마치 축구 본고장
유럽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풋살타운이 쇼핑몰 집객에도 기여해 입점 매장
들이 ‘샤워효과’(옥상에서 아래층 매장으로 향하
며 쇼핑하는 것)를 누릴 것이라는게 회사 측 기대
치다. 최석환 아이파크몰 마케팅 팀장은 “연 15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풋살을 즐길 것으로 예상된
다”며 “풋살 경기 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
해 연 5만명 이상의 일반 고객이 풋살장을 찾을 것

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5일 오픈하는 롯데마트 대구 칠성점 역시 고객

경험을 중요시 했다. 1층은 서울 양평점과 서초점
에서 선보인 도심 속 숲과 같은 공간에서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어반포레스트’로 꾸며
롯데마트가 지향하는 이지(Easy)&슬로우 라이프
를 체험하게끔 했다.

지하 2층은 서울 서초점에서 선보인 그로서란
트 매장으로 구성했다. 그로서리(grocery, 식재

료)와 레스토랑을 합친 말로 식재료 구입과 요리
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고품질
의 스테이크와 버거, 랍스터, 과일 주스 및 샐러드
를 매장에서 직접 맛 보거나 구매해 가정에서 즐
길 수 있도록 했다.

윤주경 롯데마트 고객채널본부장은 “롯데마트
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색다른 경험을 제
공해 250만 대구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매장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소비자 유혹? ‘밀당’ 안해요∼
<밀고 당기기>

아이파크몰 풋살경기장으로 고객 유인
롯데마트 그로서란트 매장으로 차별화
쇼핑·문화·오락 복합공간으로 매출증대

증축된 옥상공간에 풋살경기장 5개를 신축한 아이파크몰의 풋살타운(위)과 롯데마트 서울 서초점 어반포레스트(아
래)전경. 고객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풀 마케팅’이 유통업계 아이콘으로 뜨고 있다.

사진제공 l 아이파크몰·롯데마트

오리온이 15일 디저트 전문매장 ‘초코파이 하
우스’(사진) 1호점을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1층
식품관에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하우스를 통해 오리온의 대
표 브랜드인 ‘초코파이情’을 새롭게 재해석한 프
리미엄 디저트를 선보인다. 올해 초 출시한 ‘마켓
오 디저트’에 이어 ‘디저트 초코파이’를 선보이며
디저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 오리온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시작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매장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저트 초코파이는 오리온의 디저트카페 ‘랩오
(Lab O)’에서 파티셰들의 연구·개발 끝에 완성한
레시피와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 만든다. 100% 카
카오버터로 만든 리얼초콜릿 코팅에, 천연 바닐라
빈과 프랑스산 그랑마니에를 더해 부드럽게 녹아
내리는 일명 ‘스노우 마시멜로’가 특징. 초콜릿과
스노우 마시멜로의 맛을 그대로 살린 ‘오리지널’,
최적의 ‘단짠 맛’ 밸런스를 구현한 ‘카라멜솔트’

등 총 4종류로 선보인다.
또한 ‘초코파이 팝’, ‘초코파이 핫푸딩’, ‘베리

스페셜’, ‘감자칩 스페셜’ 등 파티셰가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4가지 특별메뉴도 맛볼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오리온 ‘초코파이하우스’ 1호점오픈

디저트 전문매장…현대百 판교점에 첫선


